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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EHIND THE RED DOOR   

가제  : 그 빨간 문 뒤에는 

저자  : Megan Collins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20년 8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저자 메간 콜린스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극대화 시킨다." -「퍼블리셔 

위클리」 

* "이 책은 스릴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믿음과 공포 사이를 예리한 칼날로 파고들어 

깊이 시험하는 이야기이다." - 『The Lost Night and The Herd』의 안드레아 바츠 

 

 주인공 펜 더글라스는 20년 전 납치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유명한 아스트리드 

설리번이 20년 만에 또 다시 납치되었다는 뉴스를 본다. 펜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스트리드가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아스트리드는 정말 펜이 한 때 

알았던 사람인 것일까? 아님 그저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말과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묘한 감정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책이다.  

 펜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펜 자신 역시 여전히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펜은 남편 에릭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고 에릭는 평소 습관대로 뉴스를 보았다. 그 날 뉴스에서는 20년 

전 실종되었다가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던 아스트리드 설리반이 정확히 딱 20년 만에 또 실종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아내인 리타 디아즈의 진술에 따르면 아스트리드는 열흘 

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간 뒤로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20년 전 아스트리드가 납치 

되었던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꽤 유명한 사건이었고 펜의 고향인 뉴 햄프셔에서 겨우 한 시간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는 남편 에릭과 

달리 펜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펜은 뉴스 화면에 나온 

아스트리드의 사진을 보자 이상하게도 자꾸 손목이 가려웠고 묘한 기분에 사로 잡혀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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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에릭은 아스트리드 사건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펜이 

무의식적으로 아스트리드의 얼굴을 친숙하게 느끼듣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펜이 어릴 적 그녀의 

부모님은 TV를 못 보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스트리드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리고 펜은 

아스트리드가 분명 자기가 한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며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진다. 

 아스트리드는 20년 전 당시 열네 살이었고, 부모님이 집에서 요란한 파티를 열었던 그 날 밤 

종적을 감춘다. 몇 주 후,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도로변에서 눈 가리개를 쓰고 손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는데, 몸에 강제로 약물이 투입된 상태였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자신을 하루 종일 

지하실 같은 곳에 가둬놓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납치범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에릭은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펜에게 최근 아스트리드가 TV에 나온 적도 있고, 자신의 납치 

사건에 대해 기록한 회고록 <그 빨간 문 뒤에는>는 출간하자마자 화제 몰이를 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말해준다. 또한 뉴스에서도 이 책을 언급하며 어쩌면 이 회고록이 그 

동안 숨어 있던 그 납치범을 자극해 또다시 아스트리드를 납치하게끔 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기도 한다.  

다음 날 펜은 마아버지 테드의 요청에 따라 고향 뉴 햄프셔로 가서 이사를 돕기로 하고 그 

곳에서 아스트리드의 회고록을 구입해 읽는다. 그 회고록에는 아스트리드가 20년 전 납치당했을 

당시 그 곳에 자신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릴리’라는 소녀가 함께 있었고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탈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펜은 어쩌면 그 ‘릴리’라는 소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연 이은 악몽 속에서 아스트리드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닮은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결국 펜은 심리학자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또 다시 실종된 아스트리드를 찾는데 필요한 

단서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트라우마 속을 헤집고 들어간다. 하지만 펜은 자신의 그 

‘빨간 문’을 여는데 계속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이 알던 것보다 더 끔찍한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 점차 알게 된다. 가족의 역학,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학대에 대해 다룬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메간 콜린스 (Megan Collins)는 『The Winter Sister』의 저자이다. 그녀는 코네티컷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고 있으며 3Elements Review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시인이자 소설 작가인 

그녀의 작품은 Off the Coast, Spillway, Tinderbox Poetry Journal, Rattle 등 많은 저널에 실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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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WIFE  

가제  : 엑스/와이프 – 현부인이 죽였을까? 전부인이 죽였을까? 

저자  : Tess Stimson 

출판사: Avon/HarperCollins 

발행일: 2020년 8월 예정 

분량  : 28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독자의 마음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재능을 가진 작가의 스릴이 넘치는 어둡고도 

흥미로운 가족 스릴러 

* 드라마 부부의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냉혹한 결혼의 세계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소설 

 

 영국 데본의 해안에서 떨어진 한 섬, 버러 아일랜드 호텔 근처의 비치 하우스에서 한 남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온 몸이 피로 범벅된 그 시신을 두고 통곡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인들이기도 했다. 그 중 한 여자는 죽은 남자의 전 부인이었고, 나머지 

한 여자는 바로 그 남자의 현재 아내였다. 두 사람은 이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에 대해 똑같이 

분개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이 살인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둘 중 오직 한 사람일 뿐일 터였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이 남자를 더 죽이고 싶었을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와 반전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스릴러이다. 

 앤드류의 피는 루이스와 캐롤라인의 몸까지 묻어 있었다. 루이스의 셔츠는 앤드류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과 코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니 입 안에까지 묻은 그의 피의 맛이 

느껴졌다. 피에서는 금속의 맛과 짠맛이 동시에 느껴졌다. 루이스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케롤라인이 탈구된 왼팔을 늘어뜨린 채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피의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엔 날렵한 칼이 떨어져 있었다. 앤드류는 과다출혈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불러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2020년 7월 25일, 루이스의 엄마 셀리아 로버츠는 애나 페리 형사 만나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캐롤라인이 앤드류를 죽인 것이라고 믿고 딸의 결백을 주장했다. 셀리아는 캐롤라인이 

앤드류를 칼로 찌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건 현장인 비치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캐롤라인의 손에 피가 범벅이 된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딸인 루이스는 바닥에 있는 

앤드류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 셀리아는 버러 아일랜드 호텔에서 남편과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고 이는 지난 여름부터 계 된 것이었으며 딸의 전남편을 여전히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현재 아내인 캐롤라인까지 다 초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이스와 앤드류는 비록 이혼한 지 4년이 넘은 사이긴 했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페리 형사는 여전히 이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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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상황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루이스와 앤드류의 이혼 사유가 캐롤라인과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페리 형사는 가족 행사 중에 혹여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물었지만 셀리아는 계속해서 오히려 루이스가 캐롤라인을 초대하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리 형사는 지난 달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두 사람을 초대한 다른 의도나 이유가 있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사건 발생 7주 전, 셀리아의 생각과 달리 루이스는 그녀가 보낸 결혼 기념일 파티 초대장을 

보며 그리 마음이 좋지 않았다. 캐롤라인과 앤드류를 행사에 초대하는 데 찬성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했다. 4년 전, 앤드류와 캐롤라인의 

결혼식이 있었던 그날 이후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더욱 단단해지는 법을 익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좀 달랐다. 부모님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한 때 루이스 역시 

앤드류와 함께 꿈꿔왔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루이스는 얼마 후 올케인 민의 전화를 받았다. 민 

역시 왜 셀리아가 캐롤라인과 앤드류를 가족 행사에 초대했는지 왜 루이스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감내하고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민은 루이스와 앤드류와의 이혼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정신적인 지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앤드류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인 

민의 태도는 루이스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루이스는 앤드류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 어린 벨라와 톨리가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인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는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한 

편 캐롤라인 역시 자신의 남편이 전 아내와는 헤어졌지만 자식들과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캐롤라인은 앤드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길 바랐지만 여전히 그와 한 

침대에 누운 순간에도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루이스의 존재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살인 사건은 정말 치정으로 벌어진 비극인 것일까, 아니면 실수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한 

남자를 처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여성들의 혹독한 연대 의식과 반전이 돋보이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테스 스팀슨 (Tess Stimson)은 10 대 베스트셀러 인 『THE ADULTERY CLUB』과 2 개의 논픽션 

책을 포함하여 11권의 여성 소설을 썼으며,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전직 기자이자 

리포터인 그녀는 2002년 플로리다 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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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 COLD TRAIL  

가제  : 차가운 흔적 – 밀리언 셀러 Tracy Crosswhite의 새로운 시리즈! 

저자  : Robert Dugoni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1월 4일  

분량  : 355 페이지 

장르  : 추리 

 

* 5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사로잡은 Tracy Crosswhite 시리즈 7권  

* Harper Lee Award for Legal Fiction 후보에 두 번 선정됐으며, 2015년 Nancy Pearl Award for 

Fiction을 수상한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사랑, 상실, 탐욕에 대한 중독적인 이야기이자 탐정 소설” - 「퍼블리셔 위클리」 

 

살인 사건 전문 형사인 트레이시 크로스와이트는 고향인 워싱턴, 시더 그로브로 돌아왔다. 

그녀가 가장 최근에 여기 온 것은 자신의 여동생 사라 크로스와이트를 죽인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제 자리를 찾길 

원했고 변호사인 남편 댄, 딸 다니엘라와 함께 이 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댄은 마을 재개발로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온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트레이시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살인 방화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만나게 된다. 인간의 가장 여린 감정을 자극하면서도 마치 

양파껍질을 벗겨내듯 새로운 비밀들이 밝혀지는 과정을 그린 스릴러이다.  

1993년 시더 그로브, 헤더 조핸슨은 실버 스퍼스 병원에서 나와 가로등은 커녕 달빛조차 

비추지 않는 어두운 길 위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시야가 흐려진 채 달려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결정이 맞는 것인지 염려스러웠고 부모님에게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킴벌리 로빈슨 집에서 자고 온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 드릴 수도 

없었다. 헤더는 자신의 부모님들처럼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킴벌리를 곤란에 빠트리고 

싶지 않았고 대신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이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라 

크로스와이트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차 한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손을 흔들었지만 차 문이 열리고 운전자의 얼굴을 발견한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헤더는 더 이상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딜 자신이 없었고 그에게 

크로스와이트네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다시 실버 스퍼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자기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헤더는 결국 차에 타지 

않았고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가던 길을 가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직사각형의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고 헤더는 곧 바로 도보 위에 넘어져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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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6년 후, 트레이시 크로스와이트는 남편 댄과 함께 태어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 다니엘라를 데리고 고향 시더 그로브로 돌아왔고 육아 휴직을 마친 후 시애틀 경찰 소속 

강력반으로 돌아갈지 아직 고민 중이었다. 사실 그들은 원래 살던 집이 리모델링 중이라 댄이 

나고 자란 집으로 잠시 온 것이었다.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지만 여동생 사라가 실종된 후로는 이 

곳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자신의 딸에게 부모가 함께 

자란 곳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점점 트라우마 증상도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시더그로브의 경찰 서장인 핀레이 암스트롱의 아내이자, 26년 전 시장 밑에서 일하던 중 살해 

당한 헤더 조핸슨 미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지역 신문사 기자 킴벌리 암스트롱이 집에서 

일어난 불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전직 경찰 서장인 로이 캘러웨이로부터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듣고 있던 트레이시는 헤더의 이름이 언급되자 몸이 굳어버렸다. 동생 사라가 

실종되기 바로 몇 달 전 헤더가 살해 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당시 트레이시는 헤더와 

연인 관계였던 핀레이 서장이 찜찜하게 이별을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그가 의심스러웠었다. 현재 그는 자기 아내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 지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로이가 다시 경찰 본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헤더 사건은 

물론이고 킴벌리 사망 사건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트레이시에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트레이시는 남편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었고 누군가가 자신이 이 사건을 맡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편 

댄은 마을 재개발과 상권 획득을 둘러싼 문제를 의뢰 받아 조사하던 중 이 도시의 기업가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일 역시 트레이시가 진행 중인 사건 사이에 연결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트레이시도 방화 살인 사건과 언니 사라의 죽음에 상당히 많은 유사점들이 있음을 

밝혀 낸다. 이 죽음들 사이에는 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직업적 사명감과 모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실적인 주인공의 이야기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사건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쾌감이 느껴지는 추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버트 듀고니 (Robert Dugoni)는 세계적으로 5백만 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Tracy 

Crosswhite』 시리즈와 워싱턴 포스트 베스트셀러작인 『David Sloane』 시리즈의 저자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및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는 Nancy Pearl Book Award에서 

수상했으며 International Thriller Award, the Harper Lee Prize for Legal Fiction, Silver Falchion 

Award for mystery, Mystery Writers of America Edgar Award 등 다수의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그의 책들은 25개국에서 출판되었고, 2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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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ADY CHEVY 

가제  : 셰비 – 정부와 기업의 야욕의 희생양이 된 마을의 반격이 시작된다! 

저자  : John Woods 

출판사: Pegasus Crime 

발행일: 2020년 6월 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현대 미국의 암울한 현실과 어둡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 젊은 

여성에 대해 진솔함과 연민을 담아 그린 소설" - 북 리스트 

* "파괴된 땅과 황폐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소설"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톰 프랭클린 

 

오하이오 주 반스빌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자, 등이 넓직하다는 이유로 '셰비'라는 별명을 가

지게 된 소녀인 에이미 위크너는 영리하고 유쾌한 소녀였다. 셰비는 독극물 유출로 황폐화된 이 

마을과 자신의 외모와 가난을 조롱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하루 빨리 도망칠 수 있기

만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폴이 그녀에게 차마 거절할 수 없는 부탁

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 생생한 이미지 묘사와 다양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문체를 통해 작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과 절망에 대해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셰비의 동생은 일명 ‘수압파쇄법 굴착기(틈에 고압의 액체를 주입하여 광석을 파쇄하고 물질을 

채굴하는 장치)’가 마을에 세워진 후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났다. 하지만 셰비의 동생은 우리가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생아들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동생의 왼쪽 귀는 박쥐의 날개처럼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었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잇몸들 사이에 

피가 맺혀 피 거품이 생길만큼 격렬하게 발작까지 했다. 셰비의 아빠는 그런 괴물 같은 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굴착기는 셰비네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첨탑처럼 서 있었고 밤에는 지옥 불 같은 무시무시

한 오렌지 빛 불꽃을 뿜어냈다. 굴착기가 자리 잡은 곳은 셰비네 땅이었지만 회사 측에 광물권을 

판매한 대가로 매달 900달러를 수표로 받았고 셰비의 엄마는 돈을 받을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그 

수표를 재빨리 현금으로 바꿨다.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이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에서 사는 데 적

절한 보상이 될 수는 없었다. 지면은 심하게 흔들리며 땅 깊은 곳에서 듣기 힘든 신음소리 같은 

것이 났다. 게다가 수압 발파 중에 발생된 화학 물질은 퇴적암을 벗겨내고 대수층에 스며들어 토

양을 오염시켰다. 그 결과로 미국 전체 국민들이 천연 가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셰비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물은 갈색으로 변했고 언제나 불쾌한 유황 냄새가 피어올랐으며 때로는 불이 

붙기도 했다. 체비는 가끔 샤워를 하고 나서 온몸에 돋은 발진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전부 기침을 하고 눈이 벌겋게 타는 증상을 겪는 일은 이제 매

우 흔한 일이 되었다. 라돈과 메탄이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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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굴착장치는 지극히 안전한 기계라고 말했고 지역 신

문들 역시 앞장서서 그들을 옹호했다. 또한 정부 역시 이 마을의 안전은 물론 엄청난 부까지 약

속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마을은 모두에게서 잊혀져 갔고 전문가들 역시 화려한 도표와 연구 

보고서를 들이밀며 이 마을에 발생한 불행한 일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복잡한 자연 주기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 생후 12개월 된 셰비의 동생 스톤월의 몸은 창백한 가운데 멍으로 

얼룩졌으며, 입술에는 늘 붉은색 침이 맺혀 있었다. 가족은 스톤월이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애써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셰비의 생각은 달랐다. 셰비가 동생을 토닥여 줄 때마다 그는 마치 세상에

서 가장 끔찍한 것을 목격이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누나 셰비를 올려다보곤 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오직 셰비네 가족들만은 아니었다. 셰비의 가장 친한 친구 폴 맥

코믹의 아버지 역시 원인 모를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폴 역시 굴착기의 존재와 무책임한 정부와 

회사를 원망하고 있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교회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

해 수의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는 셰비와는 달리, 폴은 아버지가 죽어가 가고 있는 지금, 엔지니

어가 되고 싶었던 꿈도, 공부나 대학에 대한 기대도 이미 포기한지 오래였다. 셰비는 언제나 자

신에게 다가오기를 꺼리는 다른 소년들과는 달리 언제나 자신을 꽉 안아주며 인사하는 폴에게 우

정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폴에게 고백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폴은 셰비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때 셰비의 외모를 놀리는 여자 

아이들이 나타났고 셰비가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이

번에 새로 들어온 또 다른 굴착기가 내는 굉음이었다. 폴은 이에 불같이 분개했고 얼마 후 셰비

에게 화학 탱크를 폭파하여 광업 회사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자신의 계획에 동참해 자동차 운전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셰비는 계획이 잘못되면 자신의 미래마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

각과 얼마나 깊이 개입해야 할지 고민한다. 결국 셰비는 폴이 인도한 암흑의 세계에 발을 들였고 

그 과정 중에 사망 사고까지 나고 만다. 과연 셰비는 자신이 원하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 

긴장감과 스릴이 넘치는 누아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존 우즈 (John Woods)는 오하이오에서 자란 작가로 이 소설과 연결된 단편 소설인 『Something 

Tender』의 저자이다. 그의 작품은 주로 소도시의 절망과 환경 파괴에 대한 탐구의 결과이며 

심리적 공포와 누아르 장르를 넘나든다. 그는 Meridian, Midwestern Gothic, Fiddleblack 및 The 

Rag 저널에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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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CTION 

 

제목  : SELF-CARE FOR SELF-ISOLATION  

가제  :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코로나 시대의 자기 관리 스마트 매뉴얼 

저자  : Nadia Narain, Katia Narain Phillips 

출판사: Orion Spring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11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정확히 내가 지금 읽어야 할 책." – 모델, 케이트 모스 

* "이 격리 기간 동안 생존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안내서" – 배우, 엠마 톰슨 

* 이 유례 없는 전염병 재난 속에서 꼭 읽어야 할 책!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유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업자들을 발생시키며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부 조치에 따라 모든 식당과 유흥 시설을 비롯한 

공공 장소가 문을 닫았고, 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계인들은 지금 최소한의 필요한 외출만 하면서 집안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집은 더 이상 위안의 장소나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지지만은 않고 있다.  

이미 자기 관리법 베스트셀러 도서인 『Self-Care for the Real World』로 세계적인 자기계발서 

작가가 된 두 공저자 나디아 나레인과 카티아 나레인 필립스는 출판사로부터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의 자기 관리법에 대한 책을 써달라는 의뢰 받았을 때 사실 우려가 앞섰다고 고백한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거품 목욕이나 메니큐어 칠을 

하며 격리 기간을 견디는 자기 관리법이 행여 지각없는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서였다. 하지만 

어느 날 두 저자 역시 적합한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코로나 19 증상으로 한참을 앓아야 했고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지나야만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전염을 우려해 스스로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저자는 

의사의 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약조차 구할 수 없는 이러한 극단적인 고립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자기 관리법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일자리나 

가족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 괴로워하거나 친구나 이웃, 동료도 만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워하거나 집에 머무는 동안 재택근무를 하며 오히려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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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거나 혹은 집중력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자기 관리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냈다. 

두 사람은 이 책에서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와 건강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 관리 전문가이자 자매인 두 사람은 함께 한 집에서 격리 

기간을 보며 그 동안의 관행에 도전하는 힘을 발견했다. 또한 그들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하는 실용적인 방안들에 대해 썼다. 이 낯선 상황에서 재정적, 정신적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과 요가와 같은 운동, 건강 레시피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감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2장.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자기 관리법은 무엇일까? 

3장. 지금, 여기에 머물자 

4장. 집에 머물기 

카레 돈까스 

초록색 콩과 검은 깨 드레싱 

채식주의자를 위한 고구마 셰퍼드 파이 

버터에 구운 넛 스쿼시 샐러드 

으깬 고구마 

앤초비 토마토 파스타 

5장. 해결하기 

6장. 지금, 바로 이렇게 

 

<저자 소개> 

나디아 나레인 (Nadia Narain)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가 강사로 베스트셀러인 DVD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멤버들과 전국을 돌며 요가 강습을 시작한 후 런던의 유명 요가 

센터인 'Triyoga'의 첫 강습자가 되었고 Vogue, Elle 및 Harper 's Bazaar와 같은 잡지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화학 물질 없는 양초와 향수 브랜드도 런칭했다. 

카티야 나레인 필립스 (Katia Narain Phillips)는 20년 이상 웰빙, 음식 및 마사지 분야에서 일해 

왔다. Red Magazine 선정 '건강 식품 개척자'로 뽑힌 그녀는 10 년 전에 생식 카페를 개업했고 

현재 런던에서 혁신적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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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USTARD  

가제  : 머스터드 이야기: 겨자의 모든 것 

저자  : Demet Guzey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6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역사 

 

*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바이블 

 

 씨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든 아니면 부드러운 소스의 형태이든 혹은 맵거나 달콤하든 또는 

디종 머스타드이든 미국 혹은 또 영국식이든, 머스타드 소스는 전 세계의 음식과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더해준다. 머스타드는 소금, 후추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미료이자 다른 

소스의 기본이 되는 식품이다. 머스타드는 최고 4,000여 년간 우리의 식료품 저장실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2세기 무렵부터 조리법에 등장했다.  

머스타드는 강력한 맛을 가진 동시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소스로 다른 해로운 성분이나 

기타 조미료들을 첨가하지 않아도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소스이다. 뿐만 아니라 

머스타드는 신분과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의 식탁에 오른다. 머스타드는 마요네즈부터 

다른 소스들, 핫도그에서 프레젤, 수프에서 샐러드 그리고 육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소스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데멧 구제이는 머스타드는 단순한 식품 그 이상이며 의학사, 신화, 마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 서구 문명의 역사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홀 그레인 머스타드 소스 속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은 믿음의 상징이며 그 씨앗이 가진 

매운맛은 세련된 맛의 정수라고 말한다. 그는 요리책, 광고, 대중 문화, 문학, 종교 서적에 

등장하는 머스타드의 상징,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류 속에서 머스타드가 어떤 존재로 

의식되어 왔는지 찬찬히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머스타드가 식재료 세계에서는 보존제와 깔끔한 맛을 내는 역할을 했고,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경련을 완화시키는 약재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옛 

기독교인들이 순례길을 걸으며 머스타드의 주요 원료인 겨자 씨앗을 퍼뜨렸던 일화 등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머스타드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머스타드 소스나 오일이 사용되는 전통적인 요리 방식과 머스타드가 활용된 다양한 

현대적인 요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스이자 조미료인 

머스타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들을 통해 음식 문화,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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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장. 머스타드의 의미 

2장. 머스타드 매뉴얼 

3장. 언어와 문학 속의 머스타드 

4장. 신화와 의학 속의 머스타드 

5장. 메뉴 속 머스타드 

요리법들 

 

<저자 소개> 

데멧 구제이 (Demet Guzey)는 이탈리아 베로나에 살고 있는 식품 및 와인에 대해 글을 쓰는 

작가이자 연구원 및 강사이다. 전작으로는 『Food on Foot: A History of Eating on Trails and in the 

Wild』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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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ETTERS TO THE EARTH  

가제  : 지구에게: 지구와 인류를 위한 고민을 모아… 

저자  : Jackie Morris 

출판사: William Collins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환경 

 

* 세계적인 배우 엠마 톰슨의 서문이 수록된 책 

* "지구를 치유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놀라운 프로젝트" - 조앤 해리스 

* "슬픔, 분노, 희망, 사랑과 상실에 관한 벅찬 이야기, 모든 장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이 담겨 

있다." - BBC Wildlife 

 

 2018 년 2 월, 소설가 애나 호프와 조 맥클니스 감독 그리고 극장 제작자인 케이 마이클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구와 인류가 기후 변화로 인한 처한 위기에 대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 책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구에게 쓴 편지글을 모아 구성하였다. 

우리 모두 다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 

2019년 Culture Declares Emergency 에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문장과 단어를 써야할 지 그 언어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간호사, 시인, 조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홉 살짜리 어린이 등,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위기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사랑, 상실, 희망, 

행동에 관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편지를 썼다. 또한 이 책에는 엠마 톰슨, 오노 요코, 영국 

국회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 등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들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 같이 이 실존적 위협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사실 많은 책들이 정치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책은 인류가 총체적으로 이 전지구적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 

여정을 기록한 최초의 책이다. 기후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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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엠마 톰슨의 서문 

친애하는 독자들에게-편집자들의 말  

처음 시작-리차드 할러웨이 

사랑 

지구, 에밀리 트레놋 우드 

히드란기어를 오르며, 저스틴 레일튼 

이웃집 호두나무씨에게, 베네딕트 C.  윈터 

우유, 피터 오웬 존슨 

모든 나무들에게, 틸리 런킨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어라, 매리 애나 핼거 

세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니 응기  

벌레들에게 보내는 편지, 라린 폴삼 

(이하 생략, 총 100여명의 사람들이 쓴 편지글로 구성) 

 

<저자 소개> 

소설가 애나 호프 (Anna Hope)와 조 맥클니스 (Jo McIness)감독 그리고 극장 제작자인 케이 

마이클 (Kay Michael)은 2018년,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함께 기획했고 재키 모리스 (Jackie Morris)가 이 책의 편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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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RAINWORK   

가제  : 뇌 사용 설명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저자  : David Sousa 

출판사: Solution Tree Press 

발행일: 2018년 12월 19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과학, 경영 

 

* 뇌 학습 전문가가 말하는 효과적인 뇌 활용법을 통한 획기적인 경영 방식 및 생산적인 직장 

생활 

 

 아마존 웹사이트가 보여주는 결과에 따르면 36,000권의 책들이 ‘뇌’와 관련된 책들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두뇌의 성장과 발달, 우리가 행복한 기분을 느끼거나 슬픈 기분을 느끼는 이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 뇌와 우리 행동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대체 어느 

책부터 읽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동안 뇌의 활용과 학습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온 저자 데이비드 소사는 이 책을 통해 이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여 거짓된 

정보들이나 뇌와 관련된 잘못된 신화를 골라내고 뇌의 내부 프로세스와 뇌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을 멀티태스킹의 귀재라고 생각하거나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놀라울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특히 최근 조직 경영과 관련된 뇌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조차도 감성 지능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고의 의사 

결정자들은 감성적인 뇌와 합리적인 뇌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멀티태스킹은 더 이상 우리가 부러워할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업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해 요인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멀티태스킹 같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뇌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결정과 행동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흥미로운 실제 사례들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저자는 혁명적인 이 신경 과학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업무적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 비전을 넓혀 더 유능한 리더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뇌와 관련된 잘못된 신화를 버리고, 두뇌가 우리의 행동을 인식하고 계획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리더십 및 조직 관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그는 정보 과부하 현상을 처리하는 방법, 관련 없는 정보를 날카롭게 짚어 내고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법,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우고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감성 지능을 향상 시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해결하고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법, 직장 내 스트레스 통제 및 위기 감정 관리 식이 요법, 운동 및 수면이 정신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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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두뇌를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목차> 

1 장 : 너무 많은 정보가 가져다 준 저주 

2 장 : 멀티 태스킹의 신화 

3 장 : 정서적 두뇌에 대한 존중 

4 장 : 사고력 향상 

5 장 : 반대 의견 말하기  

6 장 : 도덕적, 윤리적 리더십 

7 장 : 뇌 관리 

 

<저자 소개> 

데이비드 A. 소사 (David A. Sousa)는 교육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컨설턴트이며 교육자와 

부모가 뇌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개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제안하는 12권이 넘는 저서들을 저술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및 아시아 

지역의 20 만 명 이상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바 있다. 저자는 Massachusetts State 

University에서 화학 학사 학위를, Harvard University에서 과학 교육 과정 학위를 받았고, 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 과학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뉴저지 학교에서 K–12 과학 책임자 및 학군 교육감으로 일했다. 현재 그는 Seton Hall 

University의 겸임 교수이자 Rutgers University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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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 DON'T WANT TO DIE POOR  

가제  : 가난하게 늙어 죽고 싶지는 않아 

저자  : Michael Arceneaux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저자는 많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잘 포착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 책에서 

번뜩이는 재치와 예리한 지성을 활용하여 흑인 퀴어들이 자신들 생활의 중심에 경제학을 두도록 

격려하고 있다.” - 『No Ashes in the Fire: Coming of Age Black & Free in America』의 저자 다넬 L. 

무어 

* “저자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에 대한 현실을 보도록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은 우리를 웃게 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저주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 팟 캐스트 Death, Sex & 

Money의 진행자 및 제작자, 애나 세일 

  

 개인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놀라운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I Can't Date Jesus』의 저자인 마이클 아르세노는 이 신작 회고록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고등 교육을 받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지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그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직접 

겪었으며 이 빚이 자신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명문 대학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하워드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는 그 대학에 진학한 후 장학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기 대출 자금만으로는 워싱턴 D.C.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지만 차마 고향인 휴스턴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2007년 하워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만난 오프라 윈프리는 그들에게 '두려워 하지마라'라고 

말했지만 저자는 죽을 만큼 커다란 공포에 갇혀 있었다. 꿈을 좇는 일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처절했던 빛과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투쟁이 자신의 데이트 방식, 의료 관련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풀어낸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한 길을 택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꿈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의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 고백한다. 

그는 미국 내 학생 대출 산업이 얼마나 약탈적인 시스템이며 정부가 이를 어떤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지 고발하는 동시에 대중문화와 마리화나 복용, 인스타그램과 우울증에 관한 

날카로운 의견과 함께 그의 정치적, 인종적 견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미국의 임금 

침체와 경제적 불평등, 불합리한 학생 대출 시스템에 신랄한 고발서이자 경제적 불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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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다. 

 

<목차> 

1장. 당신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2장. 에피소드당 1500 달러 

3장. 내 폰 가지고 장난치지마 

4장. K 스트리트 트롯 (다른 경력들도 고려 대상) 

5장. 통제에 관한 이야기 

6장. 난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7장. 코냑과 셀렉사 

8장. 표류하기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아르세노(Michael Arceneaux)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I Can’t Date Jesus: Love, Sex, 

Family, Race』, 『Other Reasons I’ve Put My Faith in Beyoncé』의 저자이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Essence, Esquire, Ebony, Elle, Rolling Stone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MSNBC, NPR, VH1, Viceland, Comedy Central, SiriusXM 등에 출연했다. 현재 

그는 이 책의 제목처럼 최악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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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HAT KIND OF QUIZ BOOK ARE YOU?  

가제  : 당신은 무슨 맛 팝콘입니까?: 퀴즈로 알아보는 나 

저자  : Rachel McMahon 

출판사: Simon & Schuster UK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버즈피드(BuzzFeed)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150개의 퀴즈와 이 책을 위해서만 제작된 

25개의 새로운 퀴즈가 포함된 책 

* 나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알려 줄 신선하고 재치있는 질문들이 가득한 책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에 뜬 심리테스트나 심심풀이 퀴즈를 풀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알기 위한 여정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 적도 없고, 자신을 알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툴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심풀이 삼아 그런 테스트에 임해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질문들이 생각보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음을 깨닫고 제법 

놀란 경우도 몇 번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레이첼 맥혼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유명인과 

결혼하게 될까?’, ‘당신이 만약 컵케이크이라면 어떤 컵케이크일까?’ 등등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지를 만들어 함께 이야기하며 놀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더 기발한 질문과 

재미있는 소재들을 찾아냈고 이는 미국 뉴스 및 엔터테이먼트 웹사이트인 버즈피드 

(BuzzFeed)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버즈피드의 성장과 함께 그녀의 심리 퀴즈도 더욱 유명세를 

타며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엇다. 

결국 전문 퀴즈 제작자가 된 저자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생활과 SNS, 맛집 동향 등을 

살피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즐거워할만한 심리테스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수많은 히트 퀴즈들 중 하나는 무려 851,000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당신은 어떤 맛의 팝 

타르트를 좋아하나요?'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현재 맺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의 상태나 숨겨진 

특성을 밝혀주는 질문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메뉴는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신화적 동물 중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중 어떤 SNS 플랫폼을 가장 애용하는 지 등등의 

단순하고도 가벼워 보이는 질문들은 생각보다 스스로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준다. 언제 

어디서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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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퀴즈북이다. 

 

<목차> 

제1장. 혹시 알고 있었나요? 

제2장. 뭔지 맞춰봐요.  

제3장. 당신의 짝을 찾아봅시다.  

제4장. 이것 아니면 저것? 

제5장. 나는 누구일까? 

 

<저자 소개> 

레이첼 맥혼 (Rachel McMahon)은 2017 년 4 월 BuzzFeed에 퀴즈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전 세

계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는 회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